
 

오늘 나누어 드리는 리스트의 제목이 “건축헌금을 위한 목록”

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새 예배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대략적

으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.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지만, 재

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 건

축을 진행하면서도 이 정도어려움만 있다는 것이 놀라울만큼 

감사한 것은 분명하지만, 그럼에도 여전히 여유가 없는 것도 사

실입니다. 새 예배당 입당이 가까운 이 때에 건물만 완공된다고 

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, 이번 건축헌금의 초점

은 예배당 기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. 

 

헌금에 대해 언급할 때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. 헌금은 

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가르

쳤기 때문입니다. 또한 팬더믹으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

는 성도들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. 그러

나 목회자로서 반대편에도 서게 됩니다.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

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

하는 것이 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예배당이 완공되어

서 들어가는 날 헌신하지 않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당 완공에 

어떤 부분이라도 헌신한 참여자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

를 바라기 마음으로 말입니다,.  

 

성경에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세웠던 광야의 백성들이 

있었습니다.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정말 힘들었던 그 시

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. 

건축위원회 속한 한 장로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. 예

배당에서 자신이 앉을 의자는 스스로 헌금하고 들어오면 좋겠

다고 말입니다. 나아가서는 자신 만이 아니라 전도된 사람이 앉

을 의자도 헌금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. 헌금을 말하는 것이 늘 

불편하지만, 예배당 입당할 때 모두가 기뻐하는 참여자가 되도

록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 


